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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언적인 써 이스라엘과 신약에셔 이루어질 약속의 완성 
예언셔에 나랴난 써 이스라엘의 본질 (에스펠 34-39, 이사야 40-55) 

언약과순종 
예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η라고 선언t}시면서， ‘짜기 십^}7} 

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요청하셨다. 이 말쏟n 대해 사람들은 루여， 니를 이해시켜 주용소서 그러면 
내가 따라가겠나이다”라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죄인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며， 그흙l게는 오직 
순종만이 펼요할뿐이다 이해보다는 전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한 가지 좋은 예가 바로 선악 

과 언약이다 사실， 선악과사건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까짓 과일 하나를 

따먹은 것이 그렇게 큰 죄란 말인가! 더구나 그로 말미암아 추방명령까지 내리신 것은 졸렬한 처사라는 
생각까지 들수도 있다. 처음부터 한 그루 나무에 의해 인간의 생명이 통제되도록 만드신 것부터 너무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언약을 내리셨는지 아뱀l거l 이해시키지 않으셨다 단지 순종만을 

요구하셨을 뿐이었고， 오직 순종에 대한 중요성을 죽음과 연관시켜 말씀하셨을 뿐이었다. 이처럼， 이해 

보다 전적인 순종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또 다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해 

결t}.기 위하여， 인간이 이해할수 없는 십^}.가의 구속을 계획하셨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 
빙엔에게는 미련한 것껴 되는 십자가의 도빼를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만이 유일한구원의 길이라 
고 말씀하신다(고전 1:23) 

이스라엘의교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자만심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니아갈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 

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스스로 구원에 이르려 하였고， 구원에 대하여 
이기적이고 계산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지들 

을통하여 절대적인순종을외치게 하셨다. 달리 밀봐자면 하나님을완전한주가되게 하지 않으면 심판 

이 있을 것이라고 외치게 6없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고 그뚫 심판이라는 배랑을 향해 달음 

질할 뿐이었다. 그러나 선지지들의 선포는 심판에 대한 경고가 끝이 아니었다 선지지들은 메시아를 예 

언하였으며， 그들은 폐수 그리스도의 세계 라는 새 이스라옐을 선언했다 만일 이스라옐의 역사가 단지 

심판으로 끝나버혔다면， 구약은 역사적인 책에 불과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과송냈던 언약은 깨어져 

서 구약은 실패작으로 끝났을 것이며 인간의 완악성이 승리히는 것이 되어져 버렸을 것이다. 성경은 하 
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며 인간의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를 가로막을 

수없음을영캡l고있다 

멸망과구원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킴과동시에 새롭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 에 

스겔은 완전한 순종에 대해서 이스랜。l 이해한 것과는 달리， 옛 사람이 죽고 새로운 영， 즉 속 사림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겔 36:26~27).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 

다 또한 그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정결케 함으로 그의 백성이 된다고 선언하였 

다{겔 37:23)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셔서 새로운 심령으로 속 사람을 고치시는 것임을 나타 
낸다{사 44:22~23). 그렇다. 새로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뿜 으로써 이루어진 

다{랩 24:7, 31:33~3따. 이렇게 함으로써， 그의 백성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며， 결혼(깊은 교제에 이를 

수 있게 될 것이대호 2:14~17， 19~20). 그러므로 우리를 멸%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은 얼마나 놀리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 

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 사람을 새롭게 하시며 자신과 연합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심 

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기만 하면 될 뿐이대사 29:24). 그렇게 하면， 절묵거리는 자나 병든 자， 
쫓겨난 지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대미 4:5~7， 사 40:11) 그리고 
더 이상우리를 두렵게 할자가 아무도 없으며， 영원한 평조에l 이르게 될 것이대사 51:3，4). 내가주인이 

아니라하나님이주인이되실때 새예루살렘 에덴됨에다시금거째l 될것이대겔36:35) 

새 이스라엘의 창조 

이스라엘이 멸밍에 이를 때， 선지지들은 새 이스라엘을 예언하였다 이것은 신약을 뛰어넘는 예언이 
며， 이제 새 이스라엘은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되었다 우리가 바로 이 새 이스라엘이다. 우 

리의 이름이 새 이스라엘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해졌으며， 우리는 새 이스 

라엘 백성이 된 것이다 새 이스라엘은 육체적 이스라엘。l 아니라 속 사람。1 새롭게 창조됨으로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속해 있기 때문에 나의 권리나 나 

의 자격을주장할수 없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새롭게 창조하셨기 때 

문에 이제 끊어지지 않을 영원한 표정이 되었다{사 55:13). 

새 이스라엘을 통한 언약의 성취 
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7냥에 새기고 세계로 나7}는 구심점이 된대사 41:밍) 마침내 하나 

님께서는 새롭게 거듭난 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지손이 

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시 47 아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뺨11게 하셨던 언약이 마침 

내 이루어지는 것이다{창 12:3). 새 이스라옐 하나님의 구속하심으로 백성된 자들이 이방의 빛이 되어 
서，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주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대사 42:4，6). 

새 이스라엘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새 이스라엘의 본질이시다， 그분은 우주적인 통치자이시며， 화평케 하실 영원 

한 왕이시다{속 9:}이. 십자가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공평과신실하심으로 세계를통치하실 수 있으시다 그분은군사적인 정복자가아니시며， 

사랑과공의로다스렬통치자시며 해함을받거나멸%냄}지않으시고 마침내하나님의약속을성취하실 

것이대사 11:2，4，잉. 

지-난·수·요·땐·배·매·시·지 • 

풍랑 중에 체신 예수 (마 14:22~33) 
마태복음을 기록한 ‘D뻐’ 는 l나를 따라오라는 예수의 부르심에 대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따랐던 제자였다. 원래 

주님의 부르심온 복집룹f;.:1 않으며 이주 단운하고 영료하다 오히려 미음을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세생il 

대한 미런으로 말미암은 갈등 때문이다 즉각X핀로 여싸를 띠랐던 빼는 구웹 그~I스도를 연결뾰 놀~f운 믿음 

의 세계를 이렇게 그려냈다 페브라힘과 다윗의 지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마 1:1) 
다윗의 후손이 아닌 ‘헤롯’ 이 맹| 되었대of 14:1) ‘허|롯’은 유대 백성들의 지지를 한 옴에 받았던 써|례 요한을 두 

려원했었던 까닭에(5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세례 요효버| 부훨한 것으로 칙킥봐기까지 했대껄l 사실 세례 요한 

을 죽인 것은 그의 ;.:1만심이 낳은 결과였대7절l 세례 요한의 죽음을 전해들은 예수꺼~i1는 6띔 타고 떠나서 띠로 빈들 

로 가셨대13젤 그리고 그곳에서 ;.:ftl빼게 L빠온 무리들을 만q셨고 병X띔을 치료하셨디K14젤 그분은 여전히 01L1 
님꺼|서 맡기신 일을 하셨다 

유대 백성의 마음에 가득했던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금새 사라져 버렸다 :끄띈 보 

리떡 [뱃 개와 물고기 두 뻐로 남재 오전 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씬 A탬| 나E빠기 때문이다 뼈실럼에 * 선재까 죽는 슬픔이 있었지만 굉O뼈|벤 젠가 벌어졌다 이들은 다샘 환호랬 이러한 훤움은 영적으 
로나 육체I견로 안위를 누리려는 욕밍으로 변뼈 따를 임금으로 삼으려 했대요 6:15왜 이들에거는 여타 퍼스도 

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딘지 영혼과 육체가 모두 평요을 누리는 일이 더 중요했다 OIi;1 예수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단지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려고 교회를 찾아다니는 오늘닐의 tI;.:f들처럼 말이대 

예수님의반응 
;.:f별 왕으로 심으려는 백성의 요구에 대해 여바꺼μ~ 무관심of셨대요 6:15b) 주째판 i펌부터 명예나 인기에 

관심01 없으셨다 만일 그분이 그러한 것들어| 맴을 두셨맨， 그렇게 초라한 곳에， 펴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겠는 

개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의 뜻이 01루어졌을 때 다사금 히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명예의 자리를 떠나서 기도의 자리 

로 옮기셨대잉젤. 그래서 olfH는 여바꺼써 언제나 변힘없01 뻐님과의 맴을 위해 신으로 오르셨음을 X넉떤로 

기록했대마 5:1: 15정; 17:1: 26:36 둑 9:28) 주께서는 진실료 늘 사림들의 관심이 몰려있는 곳에 가가를 좋이했던 바리 

새인들이나 오늘날의 교회의 따X뜰괴는 정밀 다르셨다 명예가 있는 곳은 반드시 챔가고 십자겹 져O바 고통 

이 있는 곳은 언제나 미하는 약식빼른 지도자들과는 진실로 다르섰다. 

저|자들의 모습과 깨우치시는 예수님 
제자들이 길렬리 바다를 헝빼하던 중에 풍링을 만났대24젤 어두움 속에서 밀려오는 성난 파도를 경험해 보지 못 

한 A템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 쩨가 공포인 것만은 씩이다 그런데 더 큰 공E낀 그웰|거| 일어났다 저R틸은 

빠 위를 걸어오는 유렁띠뼈}을 보있대짧 그들의 얘소리는 거친 따도 소리묘탬|나 거칠고 높쨌 그래도 주 

님은 잭밍봐거나 주저하지 않고 ‘즉시로 그뭘iI게 깐심해↑ 내니 두려워 말라고 밀쯤하셨대낀젤 주님의 음성을 들 

은 베드로가 용기를 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권능에 따라 물위를 걸었다 그는 서|ε뻐|서 전무후무하게 이 세계를 지 

배하는 중력의 업ξ을 극복한 사람이 되었대잃절) 그런데 바림이 그의 껏가를 스쳐지나강빽쩌젤 지언의 법칙을 이 

겨낸 사람이 겨우 자연의 미익k한 소리에 넘어져버렸다 베드로의 한 마디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을 항해 또 다시 닐이갔 

대%절l 주님은 또 다시 ‘즉자로 베드로를 건지셨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g팅|셨대31젤 

이들은 믿음에 있어서 두 가지 실수를 언거푸 저질렀다 한 자는 ‘오병이어’로 말미암은 굉O뼈|서의 기적을 경험 

하고도 풍링 잎에서는 금방 공포에 휠씨여버린 일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바다 위를 걷는 놀라운 성취 뒤에 찾아오는 

믿음의 실때였다 도대체 많은 신자들이 즐거울 때는 주께 집뚱하지만 고통과 두려움에 빠지먼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 

는 것은 무슨 이유일깨 우리의 &뻐| 찾아오는 풍링과 같은 도전에 대해 선의의 거짓말이나 타협이라는 믿음의 실때에 

빠져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깨 자신이 중요하게 생?괜}는 것에 흥집이라도 생기연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또한 어떤 

연고일까? 그리고 베드로처럼 자신의 계획이 성취되면 금새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ε뻐| 휩쓸리는 것은 또한 어떤 연고 

일η” 그 모든 것들에게는 분영한 이유가 있다 그리스도가 자t을 정복하지 않으면， 세앵| 자t을 정복흔때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찜 성공할 때라도 주께"i L를 정복하지 않외면 찜 쉽거l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무시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풍링 속에서 헤매는 제자들을 구원하신 예수의 권능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 

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우리의 몸부꿇 소용이 없다는 써이다 오직 우리가 전샌로 항뭘빠 6뼈， 

오직 퍼스도의 손길맨| 띨요할 뿐이다 거친 풍랑을 잔핸써| 어루만지"1는 그분의 권능의 손길맨| 띨요뼈， 두려 

움과 공포에 빠진 거친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시는 그분의 무묘의 손길I(.fO l 뭘요하다 물에 빠진 몸을 즙애띨어 올리시 

는 그분의 쩨의 손길맨| 필요5메 그러므로 주꺼|반 자t을 흥받 믿음의 행동을 귀히 보신대마 9:2,22) 그뿐 죽 

은 자의 뼈님。이}니라 산 자의 해t님으로세마 2232), 아브라햄| 나기 전부터 계셨으며(요 8:58), 사회가 부정빼| 
취급하는 문둥영자를 만지시는 분이시대마 83). 부디 주의 손을 외면하고 자신과 다른 사림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떠나래사 51:12).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자신이나 다른 시림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 

도를 시인하지 않는 일이요 결국 그리스도께서도 6에님 잎뻐|서 그를 시인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어리석음이다 

우리는 
배에 있는 시림들이 예수께 절뼈 진실로 하나님의 O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대영젤 그렇다 모든 권능은 하 

나님께 속한 것이며(시 62:1 1), 풍랑 중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싶을 확신효H각먼(마 
않임) 우리는 그를 힘입어 실이빠 하며(행 1728), 두려워하는 마음01 아니라 능력과 시랑과 근신하는 미음을 가져야 

하괴딩후 1끼 영영토록 왕으로 죄정핸 댐와를 찾O빠 벤 그것맨| 거센 뭉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만하는모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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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week 

Sure Hope 
You who have escaped the sword, depart! Do not stay! 

l n today’s Bible verse, Jeremiah is t뼈9 to the captive 
Jews in Babylon . Babylon had successfully conquered 

and destroyed Jerusalem, but God was going to punish and 
destroy Babylon , “ Indeed Babylon is to fall for the slain of 
Israel" (v. 49) . God wanted all the Jewish survivors who had 
escaped disaster not to make Babylon their home. He 
wanted them to get out of there. He spoke to their hearts 
and asked them to “remember" the Lord from where they 
were , and to think about “Jerusalem". At the t ime , 
Jerusalem was in shambles. It had been torn down and 
burned . But God asked that they let Jerusalem come to 
their mind. Why? Because the temple of God was there. 
Remembering Jerusalem would keep them from settling 
down in Babylon. It would make them long for the holy city, 
and keep them prepared to return to it. Moreover, it would 
give them sure hope, for Jerusalem means hope. 

As a Christian, how often do you really think about your 
spiritual citizenship? AII too often we get side stepped with 
every day living and forget that this world is not our 
permanent residence. We even neglect our duties and 
responsibilities to the church. The reasons given for the 
Jews to remember Jerusalem are equally good reasons for 
us to remember the “New" Jerusalem. Therefore, let us 
bring to mind the “New" Jerusalem in the same way as 
Israel was asked to think of their “Jerusalem". 

There is a Jerusalem here and now. The church of the 
living Christ is our holy city, our Jerusalem. We should have 
this city of the Great King in our mind. Do you love your 
church , which is the body of Christ? When you go to 
church, do you unite with its citizens? Think about it. Do you 
j이 n with them in open profession of faith in Christ , in 
Christian love and mutual help, in h이y service, worship, and 
deep communion? Those who think about the church pray 
for its prosperity. Whenever it is well with us in prayer, we 
should let the cause of God be on our mind. Our window, 
like that of Oaniel , should be opened toward Jerusalem. 
Also, we sho비d labor for its advancement. We should 
remember it in the allotment of our money, the use of our 
time, the employment of our talents, and the exercise of our 
influence. 

The Jerusalem on earth, the church, should bring to our 
mind its privileges. We should prefer its blessings above 
earthly gain. We sho비d consider these blessings in our 
choice of our residence and occupation. We must not 
dishonor the place of our citizenship. God's people must not 
degrade His name by living 

Remember the Lord from afar, 
and let Jer’usalem come to your mind 

3:18) . Those who set their minds on earthly things will end 
their lives in destruction, not annihilation but ruin in the lake 
of fire forever. Oh, that all Christians had a deeper loving 
heart for the church of Christ. If you don’t love your country, 
or if you forget your country, how can you be a patriot? If 
you don’t think about Jerusalem, how can you be a good 
Christian? 

My friends, there is a Jerusalem above. Our Father is in 
heaven! Our lovely resurrected Jesus is preparing our home 
there. Our departed family and friends who persevered in 
the faith are there. Our hopes and desires should always be 
there. Heaven should be upon our minds in all our earthly 
enjoyments, if not, we may grow worldly. It should be in our 
daily trials, if not, we many grow despondent. It should be in 
our associations, if not, we may idolize present friendsh ips 
Heaven should be in our minds in old age, so that we niay 
be on the look out for our home-going. Jerusalem should be 
in our minds in death, so that visions of glory may brighten 
our last hours. Heaven should be upon our minds in all 
seasons, so that our conversation may be in heaven! 

Please take the time, make the time, to think about the 
Jerusalem here below and up above. Let me ask you to 
consider several very serious questions which you should 
answer to yourself. What if you never enter heaven? What if 
you never meet your godly relatives again? If you’re not 
going to heaven, where are you going? Can you hope that 
your present life will lead you to heaven? How do you 
know? Why aren ’ t you taking the right path now? 
Unbelievers perish! Why be one of them? 00 you wish to 
perish? How can you hope to enter heaven if you don’t so 
much as think about it, or the Lord God who reigns it? Open 
the doors of your heart and mind , and let the heavenly 
visitors enter and abide. 

Jerusalem meant hope for the Jews. The “ New" 
Jerusalem means hope for all who believe in Jesus Christ 
as their Lord and Savior. This sure hope in the belief that 
God will keep His promises for the future is more than a 
simple wish; it entails certainty based on God ’s 
demonstration of faithfulness to His people in the history of 
salvation as recorded in the Scriptures and as experienced 
by the church. In 1 Corinthians J 5: 19 Paul says; “If we have 
only hoped in Christ in this life, we are of all men most to be 
pitied." Our sure hope embodies God's promises of life after 
death and an eternity in heaven. Our sure hope looks for 
the “blessed hope and the appearing of the gl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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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홈흩훌훌f 소망 

꾀성관 목사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오늘의 분문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언급하고 있 

습니다. 훗날 그의 예언대로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정복하고 파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벌을 내리시고 멸망시키과 하셨습니다- ‘바벨론。l 이 

스라엘을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옹세%써 바벨론에서 죽임을당하여 엎드러지리라” 

μ9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재난을 피하여 실F아남은 모든 유대인들이， 바벨론 

을 자신들의 고향으로 심싸서 안주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 

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오기를 원히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령을 

향하여 말씀하셨고， 그들이 포로로끌려간곳으로부터 여호와를 기억’하고예루살렘 

을 생각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레미。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무렵， 예 

루살렘은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l루샘은 무너져 내렸고， 불에 타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호빼 예루살렘을 마음에 둘 것을 요구하셨습 

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안주하고 정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기억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사모하게 만드는 것이며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의 귀 

환을 준비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것은 

그탬게 확실한 소망을 줄 것입니다. 이는 예루샘 자체가 그들에거l 소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믿는자의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히늘에 속한 영적인 시민권에 대해 생각하 

십니깨 안타깝게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자주 매일의 삶에서 옆길로 벗어나 

며， 이 세상은 믿는 자들이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심지어 우 

리는 교회에 대한 우리의 임무와 책임마저 소홀히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소H렘 

을 기억해야 할 이유가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거l 재 예루샘’ 을 기억해 

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밀F해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루살렘’ 을 

기억하도록 요구받댔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는 재 예루살렘’ 을 우리의 마음 속 

으로 꿀어들여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에동참함 
예루살렘은 지금 이곳에 존재합니다. 오늘도 실아 계신 그리스도의 교회는 신자들의 

거룩한 도시요， 여l루샘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영혼에 위대한 왕의 도시를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 

실 때， 왕국의 시민으로서 연합하십니까? 디음과 같은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마음으로 드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서로 연합되었는7J-? 그리 

스도 안에서 사뱀고 서로 도우며 거룩한 봉사와 예배 그리고 깊고 친밀한 교제를 이 

루고 있는가? 진실로 교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러한 교 

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함께 평안을 누릴 때마다， 그 

것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니 

엘이 예루샘을 향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챔 예루살렘을 향뼈 활짝 

열리게 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예루살렘으로 점점 나아가 

도록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한 수고는 구체적으로 일정한 재정과 시간을 드리며， 주신 

달란트와 소유하고 있는 영향력을 활용하는 실제적으로 드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 

입니다. 

새 예루살렘을사랑함 
이 땅 위에 있는 예루얄렘， 그리스도의 교회는 왕국의 특권을 우리의 마음에 이끌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얻는 것보다 하늘에 속한복을 더 사모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우리의 거주지와직업의 선택에 있어서 이러한은총을심사숙고해야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곳은 죄악시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로 인한 

삶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을 실추시켜서는 안됩니다. 믿는 자들은 계속해서 주님께 

서 주신 거룩한 성품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9:41， 42을 보십시오 

‘'7J-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펑회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 

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셔. 악한 범죄의 삶은， 믿는 자들의 영적인 눈 

을 어둡게 만듭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도 ‘예루살렘’ 

주민흥현 

다음 주일 설교 

(렘 51:50) 

“칼을피한자들이여 범추Àl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두라” 

을 볼 수 없습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꽤가 여러 번 너회에게 말하였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 

느니라!' (빌 3:1에. 그러므로 마음이 세상적인 것에 머무는 사람들의 삶의 마지막은， 영 

원히 타오르는 불 못에서 영혼이 소멸되지 않는 고통 가운데 멸망으로 끝이 날 것입니 

다. 이 땅의 참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 

고 있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또는 자신의 나라를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애국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만일 예루살렘 

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을소망함 
사랑히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히늘에 계십니다! 

우리의 신실하신 부활의 주께서는 그곳에서 우리의 집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견디어 냈던 과거의 식구들과 친구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과 기대 

는 언제나 그곳이어야 합니다. 전국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세상적인 모든 즐거움보다 

더 숭고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 D땀。l 세상으로 기울어버릴 

것입니다. 또한 천국은 날마다 치러야 할 우리의 분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점차 닥담 속으로 빠져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나누고 있는 우정이 더 중요하여져서 세상 

의 사컴을 우상화시커게 될 것입니다 전국은 노년기를 보내는 이들의 마음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향으로 총댄}는 순례의 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루살 

렘은 우리가 죽음을 맞는 순ι써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져서， 그 영광의 꿈은 우리가 마 

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을 밝게 빛나게 할 것입니다. 천국은 사시사철 모든 순간마다 우 

리의 마음에 초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심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 

다! 

어디로가고있는가 

이곳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거나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영적인 예루살렘과 연관된 

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대답해야 할 매우 

진지한 몇 가지 질문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면? 만으빼 여러분들이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경건한 친척들을 다시는 만나볼 수 없 

게 된다면?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천국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디로 가실 작정이십 

니까? 과연 여러분의 현재의 삶은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삶 

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아십니까? 아니면 왜 지금 의의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으십니 

까?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멸망당하게 될 자들 중의 한 사 

람이 되려고 하십니까? 왜 멸%에 이르고 싶어하십니까? 만일 멸망이나， 다스리고 통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기를 기대 

할수 있다는 말입나깨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하늘에 

속한순례^~들이 되어서 천국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머무를수 있도록 챔시오. 

확실한소망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랩은 소망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샘’ 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주님과 구세주로 믿는 자들을 위한 소망을 의미합니다 확실 

한 소망! 하나님께서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자신의 언의k을 지키실 것이라고 확신히는 

자들 안에 있는 이 확실한 소망은 단순한 소망 이상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고 교 

회를 통해서 경험되었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그 소망은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 

나님의 신실한증거를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5:59에서 바울은이렇게 말합 

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 

리가 더욱 불썽한 자리라 우리의 확고한 소망은 죽음 후에 얻게 될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과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영생을 구체화합니다. 우리의 확실한 소망이 추구하는 것 

이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 

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딛 2:13). 교회와 천국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주 임하게 하십 
시오 그래야 영원한본향을 사모하며 이 서]).J벼1 정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와 천국 

이 여러분의 마음에 반복적으로 입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이 세상을 떠날 것과 새 예 

루살렘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링핸 충현의 성도 여러분， 예루샘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임하게 될 때 확실한 소망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 

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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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A 

톨 청년1부 단기핸단웠일녕월 7및 
이고니온·이피온지역선교 

1 터카와 사역지에 주님 나라가 임하여 복음으로 하나되도 

록 

2 정탐 및 캠퍼스 사역 중 주께서 준비하신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3 만나게 될 영흔들을사랑하도록 

루마니OtA u 대햄 단7패단(첼%일쩔9및 
에테시티 · 길빔치 지역 선교 

1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도록 

2 전도할 지역에서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오가는 교 

통(현지대중교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터키B 

툴툴 청년1뿜l선교단(7월%일냉월9및 
카이세르 · 에스커세01르 · 부르사지역 선교 

1 사역지의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2 대원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탐과 전도의 사역을 

잘감당할수있도록 

3.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된 영흔들을 만나도록 

터키C 

톨 대뺑l생단(쩔%일녕월 7및 
서남(西南)지역선교 

1 모슬렘들이 우리를 통해 받는 성경을 읽고 예수를 만나게 

하소서 

2 예수를 선지자로 알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가 하냐님의 아 

들이며 구원자임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3. 사역기간 동안 대원들이 날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 

며 영육간에 강건하고 안전하며 하나되게 하소서 

쭈민흉헌 

명끝까1I 

이번주 졸발따는 선교단 및 기도제목 

불가리아NB 

를률교구맏l원단(쩔%일짧%및 
소피아 · 더l르 낙 · 쿄스텐딜 지역 선교 

1 단기선교에 참가하는 모든 대원에게 성령충만을 주소서 · ‘ 

2 대원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사 

역이되게하소서 

3 불가리아 땅이 복음으로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모든 

대원들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게 하소서 

불가리아C/D 

를률 장년뿜l핸단(7월%일녕월9및 
플로브디프 스트라자고라지역 선교 

1 불가리아 영흔들이 마음을 열고복음을 받아들이도록 

2 대원들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3. 집시마을 사역과 캠퍼스 사역을 위하여 

스리랑~tA 

중등1부 단71선교단(7월 30일-8월 7일) 

암빡지역선교 

1 하나님의 뭇 안에서 스리랑카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을전할수있도록 

2 모든 대원들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그리스E의 증인이 되도록 

3 우리가 사역젤 지역에서， 주님이 영생주시기로 작정된 영 

흔들을 많이 안날수 있도록 

제코 

유치부 단기선교단(7월 30일-8월9일) 

벨바리· 리에릭·라넥지역선교 

1 체코인들의 교만한 마음이 양 같이 되어 복음을 잘 받아 

들이도록 

2 대원 모두가 영육간에 건강하여 주의 일 하는 데 걸림돌 

이되지않도록 

3. 통역으로 몽사할 사람을보내 주시기를 

2002 충현단기선교 

단-"션교， 팍 알아야 할 일들 @ 

접촉점 ! 선물은 왜 안 되나요? 

우즈베키스탄 

경찰전도회 단기선교단(7월 30일-8월 10일) 

사마르칸트 · 타쉬켄트 지역 선교 

제691호 

1 우즈베커스탄에， 특히 사역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2. 성령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만날 때마다 열매 맺게 하소서 

3. 노방전도， 캠퍼스 사역 ， 어린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 
료르 

과테말라 

대학부 단71선교단(B월 1 일-8월 14일) 

인도오사역 

1 만나게 될 인디오들의 마음이 복음에 열리도록 

2 사탄의 방해에 대항하여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3. 고산지대와 오지 사역에서， 언어 · 문화 · 음식 등에 잘 적 
응하며 복음을증거할수 있도록 

스리람~tB 

중등2부 단71선교단(8월 3일-8월 9일) 

누와라엘리oþ. 바둘라 지역 사역 

1 노방전도와 어린이 전도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 

으시길 

2 스리랑카에 많은 영흔들이 준비되어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3. 대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우즈/:1ft구l스탄으로 단끼선교를 머났던 16교구 선교단과 

몽골로 단끼선교를 떠났먼 1 0교구 선교단/ 

스리랑카로 단71선교를 떠났던 3교구 선교단01 

지난주αl 무사δl 귀국했다， 

단71 선교단올 통해 선포된 북융01 

각 나라와 지역αl 뿌리내려 자라도록 더육 71도C깨 힘쓰자， 

빌립보서에 나온 바울의 선교방법은 지금까 

지의 우리의 방법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바 

울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오다 루디 

아를 만나 복음의 기지를 세울 수 있었고， 역 

시 기도한 후 돌아오다 귀신들린 여종을 고침 

으로 감옥에서 간수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 

지금까지 우리 충현교회는 다른 교회나 

선교단체와 마찬가지로 선물과 물품， 다시 말 

해 현지인들의 물질적 필요해결을통한만남 

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번 충현교회 2002년 

단기선교부터는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한 물 

품 제공을 피해야 한다’ 라며 성경과 전도지 

만을 가지고 가는 것을 주요 원칙으로 내세웠 

다. 이 에 대하여 몇몇 성도들은 현지인들과의 ‘접촉점’ 이 없어져 사역하기가 어 려 

워졌다며 불만을 토로하거나， 심지어 교회 방침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현지인들 

과의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며 선물이나 기타 물품들을 몰래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 과연 접촉점을 위한 선물의 준비 

가 옳지 않은 것일까? 이는 선교에서 말핸 ‘접촉점’ 이 무엇인지 오해하고 있기 때 

문이고， 성경에서 말동}는 선교방법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할 수 있었다. 결국 이들을 통해 빌립보에는 

교회가 세워졌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단순히 ‘기도’ 와 ‘복음 선포’ 만이 선교자가 

가진 모든 것이었다. 복음은， 선물로 사람의 마음을 사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 

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후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깨닫고 선포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현지인과 단기선교대원과의 원활한 만남을 접촉점이라고 이해한 

다. 그래서 이 원활한 만남을 위해 선물 혹은 그들이 필요한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복음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의 단기선교를 돌아보았을 때 ， 정말 이러한 물질적 제공이 복음 전파에 좋은 

기회가 되었나 되돌아 본다면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다. 선물을 받은 현지인들은 당 

장에는 단기선교대원에게 친숙하게 대하고， 대원들이 전하는 복음을 순순히 듣거나 

혹은 영접한다고 고백송}는 모습을 보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반응을 보인 현지 

인들이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고 있는가? 매년 같 

은 지역， 같은사람을 방문한다면 과연 그들이 우리를 반기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간 물건을 반기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정말 이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말씀 안에서 양육받기를 소망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선교에서 말하는 접촉점이란 무엇인가? 이는 선교용어로 ‘구속적 유비’ 

를 찾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현지인의 문화 안에서 ， 현지인들이 오해하지 않 
고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을 찾는 것이다. 이는 바울이 아멘(아테네)에서 복음 

을 전하는 모습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바울은 아덴에 도착했을 때 ， 그들이 모시는 

수많은 신상들을 살펴 보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을 보았고， 당시 아덴 

사람들의 문화， 곧 그들의 가치관 안에 자리하고 있는 ‘알지 못하는 신’ 을 ‘접촉점’ 

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 
것을내가너회에게 알게 하리라" (행 17:23). 

지금까지 우리는 ‘접촉점’ 에 대한 오해로， 하나님의 선교방법을 인정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만을 고집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기도’ 와 ‘복음 선포’ 

만이 단기선교의 모든 것임을 성경을 통해 깨달았으니 ， 앞으로 단기선교를 나가는 

모든 대원들은 말씀 안에서 세워진 충현교회 단기선교 방향성과 사역 원칙을 숙지 

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주간충현 680호 ， 682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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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럼ul 
김 수진(신혼가정부) 

사람들은 누구나， 부모라면 당연히 

자식을 목숨보다 사랑한다고 한다. 그 

렇지만 부모라도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 

서는정말끊임없는노력이 필요하다. 

나에게는 만 167B월을 갓 넘긴 아들 

(성훈)이 있다. 처음 성훈이를 낳고 이 

아기를 위해서라면 정말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산후풍으로 여기저 

기 쑤시고 아파도 아기를 극진히 돌보 

면서 좋은 엄마가 되려고 무척 노력했 

다. 그런데 마냥 연약하던 아들이 돌이 

지나면서 점점 ‘혼자서 하려는 의지’ 가 강해져 엄마인 나와 종종 갈둥을 빚게 되었 
다. 떨어뜨렸다간 크게 다칠 만한 무거운 남비를 혼자서 들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밥은 먹지 않고 요구르트만 달라고 떼를 쓰며 ， 화장실 슬리퍼를 못 먹게 한다고 짜증 
을 내기도 했다. 겨우 돌 지난 아이가 뭘 알겠나 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자꾸 큰 소리 
로야단을치게됐다. 

갈퉁의 원인이 모두 성훈이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내가 
귀찮고 성가시다는 이유로 성훈이를 꼼짝 못 하게(?) 한 적도 많았다. 나 자신도 완 
벽하지 못한데 어떻게 아이를 가르치며 키울 수 있나? 이제껏 내가 사랑이라 생각하 
며 쏟아 부은 정성이 사실은 좋은 엄마가 되려는 자기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생각도들었다. 
성훈이를 임신했을 때 들었던 생각이 떠 올랐다. 왜 하나님은 아기를 여자의 태 속 

에서 열 달 동안 자라다가 태어나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열 
달동안태 중의 생명이 자라도록지키고돌보면서 아기에 대한사랑도점점 자라가 
는 것을 느꼈었다. 그리고 입덧과 불러오는 배로 인해 숨이 차고 허리가 아파도， 아 
이가 태어나길 기다리면서 인내와 희생도 배우게 하셨다 ‘인내와 희생’ 은 사랑의 
또다른모습이다. 하나님이 열 달동안사랑을가르쳐 주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자기 만족을 위 
해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그 사랑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보이 
신 것이다. 거기에는 어떤 이기심도， 사랑이 아닌 어떤 이유도 목적도 없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배우지 않고는 성훈이에게 그런 사랑을 줄 수도 없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지혜롭게 가르칠 수도 없다는 생각을 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배 
우는 것이 정말 좋은 엄마가 되는 길임을 확신한다. 

( 

시λaf 
1~ 

면재사역중민섣교닫 | 에서 

싫찮셈 f는 않H첼 

박병 후(신흔가정부) 

각자에게 주어진 모습대로 살아가는 동안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지는 동， 우리는 너무 

도 많은 상처를 주고 받으며 살아왔다. 때로 

는 무한한 기쁨으로 모든 상처들을 잊기도 하 
지만 대부분은 상처의 아픔 속에서 살거나 혹 

은 나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 
게 상처를 주며 사는 경우가 많았다. 이 세상 

을 기쁨으로만 살아가는 방법은 없을까? 

휴일이 되면 바쁘게 지내던 날들을 정리하 
고 나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했다. 그것이 그 
나마 내게 위안이 되며 기쁨을 준다고 생각했 

N 흩 ‘ 다. 그러나 가족들의 생각은 달랐다 가족들 
은 공휴일이 황금같이 느껴져 계획을 세워서 

알차게 보내길 바랐다. 하지만 결국은 서로 뭇대로 되지 않아 방안에서 핑굴 때가 
많았다. 
그러던 황금 같은 어느 휴일에 아이 엄마는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니까 함 

께 참석하길 간절히 원했다. 평일에 아이들과 함께 한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으로 마지못해 참석하기는 했지만， 젊은 아빠가 다른 아이 엄마들과 함 
께 어울리는 것이 쑥스러웠다. 그러나 형형색색 예쁜 옷을 입은 아이들이 선생님과 
어머니들 옆에 삼삼오오 모여서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하고 그 조그만 입술로 목청껏 찬협}는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뭉클한 것이 
느껴졌고， 답답하고 얼었던 마음이 조금씩 눈 녹듯 녹아내렸다. 

“가라사대 진실로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돌이켜 어린아이들과같이 되지 아 
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 18:3,4).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렇다. 어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자 

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며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지만 아이들은 순수하게 예수님 
께 가는 것으로 기쁨을 얻는다. 예수님께 가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 
는 방법이었던 것이다.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옹 종일 머리 속에 머물며 다시금 살 
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한다. 하나님 이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찬양한다. 

하나님의거룩과진노 

맏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인간의 죄는 인간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그 

부서 

대학부 

탁아부 

8교구 

15교구 

학원전도회 

대학부 

jl~!f 

정년2부 

1교구 

정년1부 

대학부 

사역지 날짜 

탄자니아A 7월 16일(화)-7월 29일(월) 

탄자니아B 7월 16일(화)-7월 29일(월) 

우크라이나 7월 19일(금)-7월 31 일(수) 

ECE3;El걷 7월 22일(월)-8월 1 일(목) 

도미니카공화국 7월 22일(월)-8월 2일(금) 

체코 7월 22일(월)-8월 2일(금) 

인도A 7월 23일(화)-8월 1 일(목) 

우즈베키스탄 7월 26일(금)-8월 3일(토) 

우크라이나 7월 26일(금)-8월 7일(수) 

인도B 7월 27일(토)-8월 3일(토) 

스리랑카 7월 27일(토)-8월 7일(수)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기선교를 위하여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본질 
적인 배경에는 인간의 죄， 책임 ， 그리고 죄책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반응， 곧 그 
의 거룩과진노가포함된다고할수 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사실은성경의 기초진리이다. 따라서 
죄가 하나님의 거룩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다. 하나님의 거룩에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 
하나님의 진노인데， 사실 이것은 악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대웅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거 
룩은 죄를 폭로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대적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과 진노는 결코 죄와는 함 
께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토해낸다” 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레 18:25). 하나님께 있어서 죄와 위선은 참으시거나 삭히시기에는 너무나 불쾌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구토를 일으키시더라도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개념은 현대인들에게는 낯설 
게 느껴지는 것 같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매력을 끄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손쉽게 눈감아 
주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부드럽고， 친절하며 ， 융통성이 있는 존재 ， 난폭한 반응을 보이지 않 
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위엄을 잘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된다. 공중 예배시에 하나님은 신령한 예배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기 
쁨을 주시는 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 
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벤전 1:17). 인간의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역겨워하시고 그것에 의해 분노하시 
며，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계시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 
급한 대로 십자가의 본질적인 배경은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엄위(嚴威)에 대한 균형잡힌 이해가 우선 
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죄를 하나님 에 대한 반항이 아닌 실수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분노하시는 분이 아 
닌 관대한 분으로 해석한다면， 십자가는 자연히 불필요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다음주에계속 (이성욱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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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악행으로부터 ‘돌아오라’ 고 부르신다. 더 이상 악한 행 
로로 한 발자국도 떼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신다. “너희는 각기 악한 길 

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렘 18:11), 그리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우리의 모든 행사를 ‘선’ 하게 하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뭇대로 순종 
하는 삶!' (u] 6:8)을 살라고 명 령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에 직면할 때 하나님의 뭇을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의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렘 
18:12), 버 리지 못한 죄의 습관 때문에，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부여함으로 자신의 좋 

은대로 행하고 만다. 이것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 
고 돌아오는 길은 더욱 힘들어진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이 우리의 발목을 
붙든다. 그렇다면 어떻게 돌이켜 선한 길로 행할 수 있는 것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 
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갈 5:16-17), 예수를 믿고 성 령을 받아 그 인 
도하심을 따라 회개하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없는 모든 죄인(엠 2:3)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이켜 겸손히 그 

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두셨다. 그리고는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돌아오라’ . 심판을 면케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사랑의 초대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 5:24),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의삶이다. 

나 자신은 정령 예수의 사람인가? 문뜩 문뜩， 내 이기심 · 교만 · 욕심 · 고집이 고 
개를 치켜들고 나의 삶을 이끌고 있지는 않은가? 나와 나의 행위가 누구누구보다 선 
하고 의롭다며 내심 든든해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엄혜원기자) 

+ 양호실 1교구 이해철 정도(남39쩨 위암， 간암 말기로 옴이 많이 쇠약 
해졌습니다. 환우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병상에서 세례도 받았 

습니다. 환우와 가족이 믿음으로 평안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10_교구오창학정도(남54세)반신마비 중세로 입원 중입니다. 건강이 회복 

되어 신앙생활잘할수 있도록기도해 주세요. 

13교구 감궈준 정도(남65λ~/) 당뇨와 만성 신부전증으로 수 년 간 병석 에 있 
습니다. 환우와 가족이 믿음 안에서 지치지 않을 것과 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538장 “예루살렘 금성아” 

이 찬송의 가사는 클루니의 수도사였던 버나드가 쓴 2966행의 긴 시 중에서 존 
메이슨 닐 박사가 1851년에 발춰|하여 구성하였고， 알렉산더 이윌이 1853년에 작곡 
하였다. 

그 원문 가사를 해설하면 
1절 젖과 꿀의 축복이 가득한 예루살렘 금징01， 너를 생각하니 마음어/ 기홈이 넘치는구나 01, 

나는 잘 모른다 거기엔 어떤 기쁨이 우릴 기다리며 어떤 찬란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헝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잘 모른다 

2절 시온의 칩에선 모두가 노래를 부르며 기쁨이 넘쳐 있네 천시들과 순교자들의 무리들이 찬 
란하큐나 왕은 늘 그들 중에 계시고 햇빛은 밝게 빛나는구나 복 받은 자들의 초장은 영광 
스런광채로 단장되었네 

3절 거기엔 우리 구주의 보좌가 있고 기흠이 가득한 승리자들의 외침이 있네 잔치하는 곳에 
서는 승리의 개가들이 흘러나오고， 싸움에서 승리한 우리 대장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영 
원δ/ 흰옷을 잉고 있네 

4절 01, 아름답고 복된 니라여， 하나님이 택하신 백싱들을 뒤해 예비한 집일세 내 슴l렁이 그 
곳을 시모하며 열망하네 성부 하나님과 성렁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껴l슬l 예수님 자비를 
베푸셔서 나로 하여금 그 안식의 나라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이 찬송은 은혜롭고 잔잔하게 불러야 한다 원래 콕이 3박자였음을 보더라도 이 곡 
은 액센트가 없이 부드럽게 가사를 어루만지듯이 음미해 가며 부르는 것이 적당할 것 
01 다. 

(찬앙위원회) 

E정 빡} 속의 어어나의 신에 

삼손의어머니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 

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사사 
시대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지러운 시대였음을 

알려 줍니다. 이러한 시대에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삼손의 
어머니는 아들로 인해 일생을 울었던 어머니입니다. 부패함 

으로가득차 있었던사사시대를기록한삼손의 이야기는우리에게 
귀한유산입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퇴폐한 시대에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있는 그 시대에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예언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 
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 
원하기 시작하리라 .. ," (삿 13:하7) ，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녀에게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 
니다.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천사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천사가 일러준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규 
정대로 포도주를 삼가며 부정한 것을 먹이지 않고 삼손을 키웠습니다. 하나님의 약 
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들은대로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은 날 때부 
터 성별된 자로서 남다른 복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삿 13:24-25), 

그러나 장성한 삼손의 생활은 방탕했습니다. 사실 삼손은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도덕적 모범을보여 주지 않습니다. 장성한삽손의 행위는 천사의 예언을통해 하나 
님의 특별하신 섭리를 믿고 있는 그의 어머니에게는 참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 
었습니다. 삼손의 행위는그녀의 가슴을찌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듣고천사의 예 
언을 들으며 남편을 불러와 하나님께 번제를 바치고 기도하며 잉태했던 이 아들! 이 
아들을 말씀 안에 자라게 하였건만， 그의 삶은 술에 취한 삶이요 여자를 좋아한 삶이 
었습니다. 마침내 가사에서 자신의 용맹을 과시했던 사사 삼손은 두 눈을 뽑힌 채 ， 
뱃돌을 돌리는 종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삼 
손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셨습니다(삿 16:28-30),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의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변 그녀는 분명히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그들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동}는지를 분 
명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벤전 2:6), 시편 기자는 소망을， 하나님의 약속에 두고 
하나님의 돗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것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시 103:17-18), 삼손의 어머니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는 우리에게 순종과 함께 오는 모든 결과까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내어 맡기기를 요 
구하고 계심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 :32-34절에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삼손의 승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그 뭇을 이루어가셨음을 신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은 놀랍게도 삼손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죽 
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합니다. 가장 치 열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는 삼손의 기도를 웅답하신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을 설명하는 히브리서 11장 
에 그의 이름을 언급하십니다. 삼손은 평생 동안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았으나 하 
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뭇을 이루셨습니다. 이는 일생을 울며 기도했던 삼손 
의 어머니의 기5:.7} 결단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애7램융소개합니rt ‘01은우’ 성도를 소개합니다 

삼 남매를 출가시키고 남면과 살다7t， 작년 10월 지병인 당뇨를 앓던 
남면과 사별하였습니다 남면과 이별하고 나니 마음이 공허하고 

슬퍼서 괴롭고 힘들었는데， 그 때 언니의 전도로 충현 교회에 

나왔습니다 아주 어려서 할머니를 따라 교회에 가 본 기억이 

있을 뿐이었건만， 교회에 나와 예배드렬 때면 어찌나 눈물이 

나오는지요. 예배드리면 마음이 명안해지고， 또 주일마다 언 

니도 볼 수 있어서 위로가 됩니다. 자녀 중 딸 하나가 예수닝 

을 믿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기뻐합니다. 예전에는 선행을 
하면 그저 좋은 데 가겠거니 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신앙생 

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호만 구원을 얻게 됨을 알았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합니 

다. 새가족부에서의 6개월 양육기간 동안 말씀 외우기， 찬송가 부르기， 성경퀴즈 등에 서툴어 
서 좀 무안했습니다. 늘 예수닝을 의뢰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과 아이들 가정의 명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숙정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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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손은 들릴라에게 자기의 힘이 어디서 나 

오는지 결국 알려주고 말았다. 삼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제쳐 버리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에게 빠져들었다. 또 

타락하였다 결국， 그는 비참하게 머리가 잘리 
고 눈이 뽑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삼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생 

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매주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만， 그것이 진정 진심인지 알 수 없다. 우 
리는 하나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죄짓고 아무 

일 없었단 듯이 교회에 나와서는 더러운 입술로 

찬양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삼손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을 때 회개 
하였다 마음 속으로 마음을 찢으며 이렇게 회개 
하였다. ‘하나님!저는하나님의종이었지만세상과타락하여하나님을버리고세상 
사람과 타락하였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에게 한번만， 딱 한번만 힘 
을 주시어 저들에게 복수할 수 있게 하소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힘을 주셨다. 그는 온 힘을 다하여 기둥을 양손으로 
잡고 무너뜨렸다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삼손도 있 
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들어 주신 것이었다. 
나는삼손의 이야기를듣고，내가어떤사람인가돌아보게 되었다. 예수님을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똑같이 욕하고 살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 
가에 못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서 타락하며 산다. 우리는 회개 
해야한다. 죽을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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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마태복음’ 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로서， 유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읽으시 

기 바랍니다. 그는 계보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으며 ， ‘세계’ (the 

genealogy)라는 단어를 언급함으로써 창세기 1장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 

암은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마치 모세처럼 선언하고 있습니다(마 1:1). 또한 ‘마태’ 는 복음을 전해야 
할 목적지를 이스라엘의 집으로 삼았습니다(마 10:5-6 이 말은유대인에게만복음을 전하라는 풋이 아니다 우 

리가 잘 알 듯이， 마태복음 28:19-200/1 ‘모든 족속’ 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기록함으호써，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쐐 관계시?l고 있다 그러뾰 지상 명령’도 지극히 유대교적인 것이며， 이스라웰의 잡으로 가라는 것은 유대 

인을 향한 기록이라는 것을 더욱 강력하게 입증한다). 그리고 ‘마태대’ 만이 이사야 1:1 1-17과 호세아 6 :6을 통해 
제시된 구약 제사의 원리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다 ‘내가 긍흘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라"(’ (φ빠 마 } 

9:13).’ 

내용으로 수놓아져 있는데，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라는 표현을 매우 빈번하게 사용하였습니다(마 

1:22. 2:23 , 21 :4) 그는 구믿띨 직접 41번씩 인용했으며， 간접적으로 사용한 것까지 합하면 130번 가 
량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 는 예수를 향해서 유대인이 부르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탄생의 
기사에서 ‘마태’ 만이 ‘유대인의 왕’ 으로 표현했고(마 2:2), ‘다윗의 자손’ (마 1:1,20 , 9:27 ,12:23 , 

15:22 ， 20:30 ，31 ， 21:9 ，15 ， 22 :42)이라는 용어를 다른 복음서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o}태’ 는 외식과 탐욕에 사로잡힌 유대의 A]B}들과 왜곡된 유대 종교를 강렬하게 고발하고 있 

음을 기억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2장의 헤롯의 영아 살인에 대한 기사와 ‘울며 이를 젊 

이 있으리라’ 는 표현들이 그것입니다(8:12 ， 1 3:42 ，50 ， 22:13 ， 24:51 ， 25 :30).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에서 

는 일곱 번에 걸쳐서 강력하게 유대 지도자들의 죄악을 선지자들처럼 지적하고 있으며( 바태 는 특별히 

λf71관과 바리새인들을 지영하고 있다)， 그의 복음서 곳곳에서 그러한 종교성에 빠진 채 ， 하나님의 o}음을 

잃어버린 어리석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마태복음 25장에는그들을 미련하다고표핸}고 있대. 그렇다고 해 
서 ‘마태’ 가 자신을 세리라고 비웃었던 유대의 지B}들에 대한 나쁜 감정 때문에 비난하는 것은 아 

닙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 지도자들을 비교할 때 매우 큰 차이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외식과 위선 ，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정치적이고 이기적인， 왜곡된 

신$L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의 구조는 사건과 말씀의 반복적인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장-4장은 사건， 5장-7 

장은 교훈， 8장-9장은 사건 ， 10장은 교훈‘ 11장-12장은 사건 ， 13장은 교훈， 14장-17장은 사건， 18장은 

교훈， 19장-22장은 사건 ， 23장-25장은 사건， 26장-28장은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자기 땅인 이스라엘에 와서 다스리시는 행적과 가르치시는 왕의 교훈이라는 구조로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마태복음에 대한 초점이 훨씬 선영하게 될 것입니다(한 가지 예를 들자연， 마태복음 

5장-7장에 기록된 잔상수훈’은 {h을 왕좌로 삼아서 앉으신 영원한 왕의 선포라고 생각하고 읽으시연 매우 흥미로울 것입 

나다) 

집자가의샤량으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찌니라" (약 5:13) 

김 윤 숙 (집사， 유아부 교사) 

우리는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많이 겪는다. 이럴 때마다우리 믿 
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한다.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 
어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한다. 
부족한나를 어린 아이들을가르칠 수 있는교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에 감사할뿐이다. 어떻게 해야하나님의 어린 아이들을말씀안에서 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기도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 주님 

의 십자가 아래 무릎 꿇고 기도한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어린 생명들이 한 영흔도 실족함이 없기를 소원 
합니다. 제 안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으로양육하며， 이 어린 영흔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자라기 

를기도합니다 
학기 초에는 아빠 ·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울며 떼 쓰던 아이들이 

었지만， 한 주， 두 주， 시간01 지나면서 아이들01 예배드리는 태도가 믿음으 
로 변하는 것을 바라본다. 우리는 죄인이라 스스로 변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만 믿고 따를 때 능히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깨 
달았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 간혹 울며 떼 쓰는 아이들이 안스러울 때도 있 
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아이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주님께서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책임지실 것이라 확신한다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막 9:23)라고 말씀 

하신 주님만 의지하면서 ，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한 

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믿음안에서 자라고고난중에도기도하며，오직 십자 
가 사랑만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한다. 김동하목사 (출판국지도) 



@) 2002년 7월 28일 

모임 

1 징로월요새벽기도회 
일시 : 29일(월μ뼈기도회 후 

ε암 . 베다니훌 

2‘ 안수집사회 화요새벽기도회 
일시 ‘ 30일(화) 새벽기도회 후 
gtt . 베다니흘 

3， 교뮤|원회월례회 

일시. 오늘 15:00 

ght . 당회실 

4 늠배전도부월례회 
일시 :오늘 15: 1 5 

ε암 ，칼빈훌 

55교구교구모임 

일시. 오늘 14:00 

ε압 , 호산나훌(본당 지하1층) 

613교구교구모임 

일시. 오늘 14:00 

ε암 제2 교육관 1충 

7 권사따|회월례회 
일시 :31 일(수) 수요1부예배 후 

ε!:::: ‘ 영아부실 

열셰 

후만흥헌 

교회소식 l 새가측 

8월 주일 및 수요예배 기도 담당 

월 일 주일예배 (장로) ( 찬인g수뼈집|새배 수요예배 (권새 

II m IV v II 
4 매춘식 최윤덕 황영일 안종욱 안동현 김문섭 이규숙 김종열 

8 11 남선우 황의만 이갑재 김환기 이실호 김철환 김순자 염미숙 
18 김광남 박덕양 조종환 이계인 강모용 융석민 강정일 김영언 
25 임무천 김영달 이정우 김천채 김단용 이갑재장로 이정애 이정순 

이번주새벽기도회 담당 1 ， 0 1연딘은퇴권새타교) 

김의철 장로모친， 안경덕 권사의 

시모， 2교구 이화구역 /22일 별 

세 ， 24일장례 

쩌11 교육관 보수공사 일부 마무리하고 샤용 
사무국 • 교육국 • 재정위원회 장소변경/5， 13교구교구모암 장소 변경 

교육관 보수공사가 일부 마무리 되어 부서의 장소사용이 일부 변경되었슴니다 

시무국이 이전 교육국장소로， 교육국 재정위원회실과 어|비다부가교육관 2층으로 옮겨졌습니다 

한편 5교구는호슨씩흘{본당지하)‘ 3교구는 저12교육관 1층{유치뷔으로교구모임 장소가 번경되었습니다 

교육관 1층은(충현어린이집)으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식당보수공사도진행중으로 오늘， 8/4， 8/11 주일에 국수제공을못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교회 주변의 크고 작은 공사들로불편함이 계속되고 있지만， 위생적이고 쾌적한환경으로 번모할 날을 

비라보며 모두기 인내하면서 감사와기대하는 마음으로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바다부 주일 차량봉시자모집 
에바다부에서 주일차량용샤하실분올찾습니다 

봉사기간 주일 07:30-09:00, 12:30-13:00 문 의 : 에바다부사무실 

교회 비치용 성경잔송가를 찾습니다 

교회에서는 성경과 효텅가를 가지고 오지 못하는성도틀을위하여 요때석에 성경과 ξ텅가를 비치해 놓고 

있으나 그동안 많이 분실되어 부즉합니다 본의 이니게 집에 가져가섰거나， 각 부서에 있는교회비치용 
성경ξ널가를 속히 예배위원회실로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정전도회 여름수련회 
하냐님께 헌신되어 청소년 영혼올사랑하는 "f음으로 성기고 봉샤할 수 있는 교샤를찾습니다­

일시 8월 5일(월)-9일(금) 장소 춘천 정보통신학교 문의 . 박앙덕 전도새ßÜ1 1 -285-3723) 

준전소년원 차량봉사자 모집 
교정전도회에서 매주토요일 춘천소년원 집회를 위한차량봉샤자를모칩합니다. 

봉사기간 토요일 07:00부터(6주일에 한번 봉Af) 

문 의 교정전도회 박양덕 전도A~011-285-3723) 

남녀전도회 상반기 회계감시 실시 
1 감사기간 ‘ 2002년 7월 첫주-2002년 8월 마지막 주일까지 

2 대상기간 2002년 1월-6월 3 장소 · 전도위원회(교육관 6층) 

4 준비서류 ‘ 시산표 2부{2oo2년 1월-6월)，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절 등 

법조인 전도회 사무실 이동 
저11교육관 6증 전도위원회 맞은편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번주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 

까
 -빼
 
-
鋼

주 제 

힘써기도하라! 

내가 반드시 너와함께 하리라 

| 예배 안 내 | 
구분 시간 장소 

오전 7:00 본 당 
11 오전 9:00 본 당 

주일예 배 
m 오전 11:00 본 당 

(수화， 외쾌 동시통역 에배) 

W 오후 l:(X)(외국어용시흉역 빼) 본 당 
V 오후 3:00 본 당 

(젊은이가드리는예배) 

찬양예 배 요후 5:00 본당 
수요예 배 l 오전 11 :00 U 오후 7:30 본당 

금 요집회 오후 7:30 본당 
새 벽 기 도회 오전 5:00 본당 

| 기도원안내 | 
차용 

버스 오전 10:00 본당 앞출발 

버스 금요집회 후본당앞출발 

충현중보의창 

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 

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 

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 

여주소서 . 

a 모든 교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흔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소유하게 하소서 . 

a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 

며 ，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 

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하소서. 

a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 
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 

령의 통치를 받으며 ，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 

회가되게하소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 

도안에서 서로격려하고함께 일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 

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딩 교구별 태신자 전도와 교회주 

변 전도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민 

족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 

소서. 

a 단기선교를 통하여 충현에 속 
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족속과 열 

방을 흔t하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 

증인이되게하여주소서 

[ 섬·기·는· 분 · 틀 I 

• 우|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 부목사 

김의철 김은호 노광헌 오진국 이병학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차병준 김병태 
신교위원징 싱경연구원깅 딩회 서기 17교구장 교구위원징 ~미。T님 1교구 기획위원회 15교구 

윤인현 최대원 엄펼성 강모용 오정헌 서광진 정혜성 이준경 박인기 여성기 
신교위원 옹시위원장 장년3부징 구세부징 세3교육위원징 5교구 3교구 9교구 어 H메부 10교구 

이 훈 남선우 정운석 김영길 문홍구 류병희 노경묵 이종철 김영훈 여국근 
진앙위원정 3교구징 8교구징 제16.교구징 옹A태원 대학부 17교구 선교위원회 고등부 12교구 

조언제 김종구 최무길 김천채 이창호 김교성 송길환 이수근 이유진 안창덕 
유O댄깅 징번2부징 건축위원 헬루O씬웹징 A엠부징 16교구 11교구 8교구 정년1부 13.교구 

차신득 박영식 김광남 이종석 윤성철 방준영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이성욱 
업인운영위원 예배위원징 째징위원징 기획위원장 기획위원 4교구 6교구 7교구 2교구 소년부 

이하영 이병옥 안종욱 임무천 이종섭 고광환 김황곤 위건량 김익환 김정수 
진도위원징 깅A태원징 기도원깅 재2교육위원장 재1교육위원징 14교구 외선부 

최기홍 이갑재 진홍용 전홍렬 이정우 · 찬양감독 강임구 
성혜부징 15.교구징 행징위원징 직능진도부장 새기족부징 · 강 도 사 이정철 
검단용 황영일 한송규 김영수 정홍식 · 여전도사 
14교구장 건축위원 신혼1냉부징 선교위원 전도위원 

김환기 원웅철 이형수 안동현 황의만 
정연회 김정자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9교구장 1낌구징 당회부서기 O앤진웹징 소밍부징 
14교구 3교구 17교구 5교구 1교구 

김구형 최윤덕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김욱윤 한영준 김연식 홍순애 이욕주 

고등부장 임D뉴알진g때싱 실로임잔S때ð ~때부징 정년2부장 
9교구 11교구 2교구 6교구 4교구 

정태두 박홍규 권명옥 조종환 배춘식 
김말자 안태순 최효심 김정연 조옥자 

틱tof부징 ;1브리밟웹장 엠알진g때징 때~!Cf부징 정년1부징 
8교구 7교구 15교구 10.교구 19교구 

김영달 이실호 박찬섭 최지윤 노영한 
강덕필 김정신 장혜구 최문실 

행정위원 중등3부징 유치부장 여써위원 ~녀L.!T닝자。 
16교구 12교구 19.교구 13교구 

박철구 정청길 신상수 강철형 고체숭 
. 교정전도사 박양덕 

중등1부징 ~~‘a「x。) 영이부징 유년부장 E X응Iι2!f닝X。J l 선교전도사 정은희 

김영은 · 단기선교사 강기엽(쇄링카) 
유Of부징 • 딘기평신도선교사 최은아(스리링키) 

· 협력선교사 허요셉(이집트) 

새 가 족 을 · 환 · 영 · 합 · 니 · 다 

번호 서。 며 。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번호 서。 며 。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518 김황곤 1 교역자 526 문회금 8 루디아 송양임 (8) 

519 정귀은 1 교역자 527 김경미 8 • Jlτcrτ ~ 송양임 (8) 

520 곽동선 -까‘-‘O，fJ닙「 528 김남순 14 루디아 이미화(14) 

521 이기환 19 청년2부 김화선(192) 529 남정숙 15 에스더 

522 함인자 2 루디아 김기숙(2) 530 장은지 19 .Jlτcr「닙-

523 손은회 2 청년2부 김영아(2) 531 송민지 19 대학부 김진경(3) 

524 김기홍 5 청년2부 532 Z정윤 19 대학부 

525 신숭혜 5 청년2부 533 정여진 19 청년1부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오시기 바랍니디 


